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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말교실, 글쓰기가 낯설지 않다고 느낀 첫 순간>

 1. 낯설고 어려웠던 첫 만남

 대학교 1학년. 누구에게나 새로운 출발이겠지만, 나에게는 더욱 각별한 의미가 있었다. 나는 3수 끝에 
대학에 입학했다. 오랜 시간 수능 공부에만 집중하면서 '글쓰기'는 그저 국어 영역 안의 한 부분일 뿐
이었다. 생각을 문장으로 풀어내는 일은 점점 낯설어졌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공부에 매진하느
라, 내 생각이 담긴 글을 써야하는 일은 없었다.
 입학 후 필수로 선택해야만했던 글쓰기 수업은 내게 가장 어렵고,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이었다. 보고
서를 쓰라는 과제를 받았을 때, 나는 막막함부터 느꼈다.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쓰고 나서도 
이게 맞는 건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교수님께서 글말교실을 소개해 주셨다. 1:1 코칭
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도움받을 사람도 없었
고, 그냥 한 번 해볼까하는 마음에 신청하였다. 그 프로그램이 나에게 글쓰기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거
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2. 피드백은 나를 움직이게 했다.

  글말교실에서는 교수님과 직접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피드백을 받았고, 한번은 대면코칭도 받았다. 그 
경험은 단순히 글의 잘잘못을 지적받는 수준이 아니었다. 한 문장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는 방법,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구조, 소주제에 맞는 글을 쓰는 과정 등 처음에 두루뭉술했던 내 글은 피드
백을 받을 때마다 한 걸음씩 나아갔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메일 주고받음의 횟수가 쌓임에 따라 점점 생각이 깊어지고 글이 구체화되었
던 점이었다. 학생들의 주제가 다들 다양할텐데 내 글에 대한 피드백을 정말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놀
랐었다. 관광부분에 대해 주제를 잡아 사례를 들어 작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글을 쓰는 나보다 교수님
이 그 사례를 더 분명히 아셨었고, 명확하게 지적해주셨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그만큼 교수님의 열정
이 대단하셨다.
3. 초고에서 완성까지, 글의 성장 

 글쓰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은 초고에서 완성본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초고를 쓸 때는 여전
히 손이 더뎠고, 문장이 자꾸 끊겼다. 하지만 교수님과 메일을 주고받고,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글의 퀄
리티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느꼈다. 이건 단순한 과제 제출을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
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조언을 받으며 내 생각을 정리하고 완성도가 있는 글을 쓸 수 있던 기회였다.
4. 글말교실, 다시 글을 배우는 자리

  글말교실은 나에게 ‘글을 다시 배우는 자리’였다. 단지 문장을 잘 쓰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무엇보
다 내가 쓴 글에 자신감을 갖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인지 내 글을 발표 할 때도 떨리지 않았었다.
 이제 글쓰기는 나에게 ‘귀찮고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과제가 되었다. 나는 내 글
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걸, 그 가능성을 글말교실에서 경험했기 때문이다. 

 


